
- 1 -

보  도  자  료
배포일시

2019. 11. 18.(월)
총 3매(본문2)

담당
부서

동서남해안 및 
내륙권 발전기획단
기획총괄과

담 당 자
∙과장 김영현, 사무관 이재덕
∙☎ (044) 201-4546, 4564

보 도 일 시
2019년 11월 19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11.18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19일 심포지엄서 해안 ․ 내륙권 경제발전 머리 맞댄다
- 해안내륙발전법 유효기간 연장 계기 발전정책 방향 논의
- 권역별 발전종합계획 변경, 국가관광도로 지정․운영 방안 등 모색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오는 11월 19일 세종시 소재 세종컨벤션

센터에서 ‘해안 및 내륙권의 효율적인 발전종합계획 수립방안 등 

발전정책 방안‘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.

ㅇ 해안내륙발전법의 유효기간 연장(‘20→’30)에 맞추어 특별법 취지 

실현을 위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의 실효성 있는 발전정책 방향 

논의를 위해,

ㅇ 해안내륙권의 권역별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남해안권 

종합발전계획 변경 추진 사례, 지역 간 연계협력형 실행계획, 국

가관광도로 법제화 방안 연구성과 등을 공유 논의하기 위해 마련

되었다.

□ 심포지엄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.

ㅇ 먼저, 해안내륙권의 6개 권역별 발전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

위하여 그동안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변경 추진 사례를 중심

으로 관련 지자체 간 협의회 운영, 공동용역 추진방안 등 행정절

차 진행사항, 연구용역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및 해소 

대책, 예상되는 주요 쟁점 현안 등을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발표하

게 된다.



ㅇ 또한, 지역별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는 연계협력형 실행계획 중 

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‘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 마스터플랜

(종합계획) 수립’ 연구 사례,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‘근대시민정신과

함께하는 체험학습벨트 조성’ 방안 연구 추진사례를 발표한다.

ㅇ 둘째, 우수한 해안경관 등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등을

활용한 관광루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가 관광도로의 

지정 관리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게 된다.

ㅇ 이어서,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효율적인 변경 수립 

추진방안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하여 발전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,

관련 지자체간 연계협력 기반의 광역적 발전방안, 국가관광도로의

지정 관리 방안 등 해안내륙권 발전정책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.

ㅇ 이번 심포지엄은 해안내륙발전법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응하여 발전

정책의 재도약 발판을 다져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므로 관련

분야 전문가, 지자체 등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권역별 발전정책에

적극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박대순 기획관은 

“오늘 심포지엄이 해안내륙권 발전정책의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

계기가 될 것”이라면서,

ㅇ “실행력 높은 발전종합계획 변경 등을 통해 해안내륙권이 새로운

경제권 형성과 국제 관광지역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

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

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박창순 사무관(☎ 044-201-455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